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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즈음한
            재향군인회 성명서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8개월 만인 오늘 오전 
9시 30분 10kt 규모의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체로 3년 
주기로 해오던 핵실험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북한의 핵위협이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뜻한다. 
  
  북한도 오후 1시 30분 방송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핵탄두가 표
준화, 경량화, 규격화되었으며, 앞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
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고 주장했다. 
  
  첫째, 우리 군과 정부는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범국가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북한 핵개발
의 1차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
이다. 물론 유엔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효적인 공
동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국제사회로 하여금 고강도 응징을 가할 수 있
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생결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억제수단을 마련해야만 한다. 유사시 일거에 응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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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 보유만이 김정은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을 명심해야만 한다.
  
  둘째, 정치권은 형식적인 비난 성명만을 낼 것이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군과 정부의 대응책 강구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북핵은 비난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논리인가? 먼저 사드배치문제부터 해결하라!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필요하다면 북핵의 직접 제거와 美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그리고 자
위적 차원에서 독자적 핵 대응수단마련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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